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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계열, 진로

인식수준, 학벌주의 성향, 그리고 가정과 학교 내 사회적 관계, 지역규모,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 등

이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벌중시 성향이 강할

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학업 스트레

스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학업 

스트레스 영향요인의 양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드러

내 주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 다양한 기회구조를 제공

하고, 진로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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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서울시에서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험(74%), 성적에 대한 부담 및 진로문제(55%)이며,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 역시 진로(61%)와 학업 및 학교부적응(59.2%)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연합뉴스, 

2007. 9. 11). 이러한 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진로 및 학업과 관련하여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란 일상생활 중에 환경의 자극에 대해 겪는 어려움을 뜻하며, 

현대인들은 아주 흔히 경험하는 현상이다. 즉, 스트레스는 삶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

이며, 따라서 스트레스 없는 삶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면, 주어진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업에 쏟는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력을 

중시하는 뿌리 깊은 숭문주의와 과도한 교육열, 그리고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이미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ee and 

Larson(2000)은 한국 청소년들은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정도가 심한데, 이는 경쟁

적인 대학입시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전한 여가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또한 자살 원인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대입경쟁으로 인한 공부압력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최원기, 2004). 

그런데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성취, 학교 적응, 우울증, 자신감 감소, 대인관계능력 저하, 비행, 자살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강승호․정은주, 1999; 

문경숙, 2006; Hains and Szyjakowski, 1990; Siegel and Brown, 1988). 이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결코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 발

생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로 개인차원의 특성에 집중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

리하여 사회적 풍토나 그에 대한 인식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87 -

심이 기울여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기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대단히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청소년기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업 스

트레스’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구가 그리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스트레스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

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 결정 기제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인은 무엇인가?

2.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은 거주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가?

3. 성별에 따라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 결정요인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1)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학업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한 하위영역이므로, 이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상위

개념인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스

트레스에 대해 개괄한 후,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트레스는 흔히 사용되는 개념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반응중심모형(response-based model), 자

극중심모형(stimulus-based model), 상호작용모형(interaction model)의 3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강승호 ․정은주, 1999; 류진혜․김태성, 1998). 먼저 반응중심모형은 스트레

스를 외적자극에 대한 생리적․심리적 반응으로 이해하며(Selye, 1985), 자극중심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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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주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자극을 스트레스로 간주한다(김정원 ․신은

영, 2001). 이에 비해 상호작용모형은 상술한 두 가지 관점보다 좀 더 포괄적인 입장

에서,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 간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과정이라고 본다. 이 

같은 상호작용모형에서는 개인이 특정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스트레

스 요인과 대처 능력 간의 불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며, 현대에 스트레스를 이해

하는 개념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류진혜 ․김태성, 1998; Lazarus and 

Folkman, 1984). 

이처럼 심리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이해할 때는 스트레스 요인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주어진 스트레스가 개인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는가, 또 개인은 그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가운데는 분

명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해 촉발되고 또 강화되는 것들이 존재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개인수준에 국한시켜 논의하게 되면, 때로는 중요한 스트레

스원(stressor)인 사회적 현상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그 원인과 해결책이 개인으로

만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개인

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상호작용 관점을 따르되, 스트레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거시적 관점으로 넓혀 스트레스 유발 인자로서 사회구조적 환

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2)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생활사건의 갑작스러운 발생이나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심각하게 경험

하기도 하지만, 대개 평소 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긴장이나 사소한 일등 일상적인 

사건에서 훨씬 더 빈번히 경험한다(Kanner et al., 1981). 학업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

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 학생들의 

생활은 학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학업성적이 그 학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진로를 결정하는 핵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연구들이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박현선, 1998; 

이유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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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강승호 ․정은주(1999)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학습부진을 야기하

며, 학습부진은 자아개념을 손상시키고, 좌절에 의한 비행과 탈선 등을 부추기며, 강

박증, 우울증, 대인예민성, 불안, 적대감, 편집증 등 정신건강과도 높은 상관을 갖는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더구나 극단적인 경우,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전교조가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 ․중 ․고생 

2,356명 가운데 46.4%가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그 첫 번째 이유가 성적비관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경숙(2006)은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충동 간에 상

당히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2. 학업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배경변인

먼저 학생의 개인배경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자녀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성별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강승호 ․정은주, 1999; 김정

겸, 1987; 송순, 2000),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

되고 있어(이명숙, 1995)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명숙(1995)의 연

구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학업성적도 상위권인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는 아들에게 주로 집중되며 딸에게는 작용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를 드러내주었다.

연령에 대해서는 대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애숙, 1998; Samdal et al., 1998). 특히 최애숙(1998)은 초등학생 4

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하위영역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4학년은 6학

년에 비해 가정환경이나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면, 6학년은 상대적

으로 학업 및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업난

이도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기대치와 실제 수행능력간의 간극 확대를 경험할 확률이 

커지며,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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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Socioeconomic Status: SES) 역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학업 스트레스만을 별개로 분리

하여 다루지 않고 가정, 친구, 학교 등 관련요인을 포괄하여 측정한 청소년 스트레스

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스트레스 간에는 역상관을 보인다(박용자, 

1989).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종합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학업 스트

레스의 경우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 스트레스가 역상관이 아닌 정적 관

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다수 발견된다. 먼저, 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자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송순(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 학력이 높은 경우, 아버지 직업위계

가 높은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도 더 높은데, 특히 아버지 직업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여타 스트레스와는 달

리 학업 스트레스가 유독 SES가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손승영

(2002)은 사회계층이 상층이거나 부모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모들은 

암묵적으로 자녀가 부모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가업계승이

나 지위재생산을 도구로 자녀를 압박하기 때문에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부모-자녀관계도 가정배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변인이다. 그간 학업 스

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이나 부모-자녀 간 

대화의 정도(김경숙·박미금, 2000),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등(김명자 외, 2002; 채

구묵, 1997; 홍상욱·엄경순·배옥현, 2003)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문경숙, 2006; 홍상욱 ․엄경순 ․배옥현, 2003). 

2) 학교관련 변인

다음으로 학교 관련 변인들로는 재학 중인 학교급, 계열, 학업성적, 교우관계, 교사

와의 관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학교급의 경우에는 대체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

업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김태련·박정

애, 1998; 최애숙, 1998),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연령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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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감당해야 하는 학습난이도가 상승하며, 그로 인해 실패를 맛볼 가능성이 커지고, 

또한 입시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계열별로는 대다

수의 연구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보다 많은 학업 스트레

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승호 ․정은주, 1999; 송순, 2000). 이는 대학입시를 목적

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입시, 내신성적 등과 관련해 더 높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업성적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학업성취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성적이 높으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것으로 보고한다(김주연 ․김정순, 1999; 송순, 2000).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는 광범위

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적과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성적이 높

은 학생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이명숙, 1995).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교사와의 관계 

및 교우와의 관계이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는 교사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학습을 위한 관계이지만, 학생은 학습과정에서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 학생

은 인간관계에서의 좌절감과 그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특히 중요하다(이진숙, 2002). 교우 관계 역

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친구끼리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의 문제해결전략을 논의하기

도 한다(문경숙, 2006).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

이 친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로의 전환을 약화 또

는 악화시킬 수 있다(전영주, 2001; 최규련, 1999; Rubin, 1980). 

3) 사회환경 요인

사회적 요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강

력한 학력주의, 학벌주의 풍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출신대학에 따

라 대우를 받고, 그에 따라 직업과 임금이 결정되는 학력주의 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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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이처럼 엘리트 문화를 지향하는 사회풍토와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개성

발달을 어렵게 하고, 좌절된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김주연․김
정순, 1999). 

학력주의 특성은 가정의 자녀교육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학업 스트레스를 증대시킨

다. 학력이 과도하게 중시되는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의 성적이 곧 부모와 가족의 성

공인 것처럼 인식한다. 따라서 자녀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기대를 부여하거나, 자신

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실현하려는 대리성취를 강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

업 스트레스와 시험불안을 강화시킨다(김경신, 1994; 김명자, 1994). 이처럼 학력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적 풍토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가정, 양측에서 강화된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학력주의 사회에서는 ‘공부’외에 학생 개개인이 지닌 여타 소질이나 

적성은 상대적으로 경시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로 인해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고교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연구한 김명자 외(2002)의 

연구에 따르면, 면담에 응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토

로하였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기가 반영되어 교육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

향으로 학교교육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한 평가와 차별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위 연구의 제언은 대안이 존재하지 않

는 한국 사회의 구조로 말미암아 많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드러내준다.

한편, 사회적 특성은 아니지만, 개인 외적 요인으로서 거주지 규모와 같은 지역 특

성 역시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관련 연구들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학업 스트레스 양상에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도농지역 초등학생의 스트

레스를 비교분석한 장영애(2006)에 따르면, 가정환경 스트레스는 농촌지역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학업영역과 교사․학교영역 스트레스는 도시지역 아동이 더 높게 나

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아동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도시아동의 경우 가장 큰 스트레스원이 학업요인인 것으

로 파악된 바 있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역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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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는 ‘만족도’를 설명한 박영신 외(1998)의 연구에서도 가정생활만족도는 

도시 학생들이 높지만, 학교만족도는 농촌 학생들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도

시학생들이 학교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거주지 규모 외에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해당 지역의 질적 특성도 학

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지역과 계층에 따

른 아동들의 행복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으로 삼은 

6개 학교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07. 5. 6). 또한 지난 해 전교조가 전국 고교생 

3,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시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자살기도 경험이 있

다는 학생 157명 가운데 대도시(5.7%)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보다 그 비율이 높았

고, 특히 서울 강남지역 학생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국민일보, 2006. 

12. 14).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강남과 같이 고학력․고소득 부모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에서는 중학교에서는 특목고 입시, 고교에서는 명문대 진학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치

열하기 때문에 그 만큼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상술한 한국사회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지역특성 역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는 한국청소년패널조

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데이터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KYPS 중2패

널 데이터 가운데 가장 최근에 수집된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도에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표본은 4차

년도 자료가 확보된 총 3,121명이 일차적인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변인들에 충실하게 답한 2,385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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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주요 배경변인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구  분 빈도(명) 비율(%) 계 (명, %)

성별
남학생 1,216 51.0 2,385 

(100.0)여학생 1,169 49.0

계열
일반인문계 1,827 76.6 2,385

(100.0)전문계  558 23.4

거주지

규모

서울  353 14.8

2,385

(100.0)

광역시  755 31.7

중소도시 1,069 44.8

읍면지역  208  8.7

<표 1>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분포 

2. 변수설명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인은 KYPS 4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학업 스트레스 관련 문항이다. KYPS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은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

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그런 적 없다(=1)’ ∼ ‘항상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5문항에 응답한 값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5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는 먼저 학생 개인의 기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별, 계열

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착할 수 있는 소득,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등이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학생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여학생에게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

수로 사용되었으며, 계열은 재학 중인 고교 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 인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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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실업계)로 대별한 후, 전문계를 준거로 일반인문계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

수로 사용되었다. 가계소득은 지난 1년간 해당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연속변수로 

조사한 값을 사용하되, 편포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로그(natural 

log)값으로 변환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1) 부모학력은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

력, 혹은 양자(兩者)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

서 자녀교육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가 어머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머

니 학력을 사용하였으며, 교육연한으로 전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모의 직업지

위는 Ganzeboom and Treiman(1996)이 제시한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ISEI) of Occupational status의 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양친 모두 함

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 부모 중에 직업지위가 높은 쪽의 값을 사용하였고, 부모가 

한 명만 있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직업을 기준으로 직업지위를 결

정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학교성적, 진로미성숙, 학벌주의 인식 등 3가지 변인이 추가되었다. 

학교성적은 석차백분율로서, 본인의 학급 내 등수를 해당 학생이 재학중인 학급의 전

체 정원으로 나눈 뒤 역산하여 변수값이 클수록 성적이 우수하도록 전환하여 사용하

였다. 진로인식미흡은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적

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아직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의 2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여 투입하였다. 이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5

점 척도를 가지며, 따라서 변수값이 클수록 자신의 적성과 소질,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학력주의 풍토를 포착하기 위해 투입

한 ‘학벌주의 인식’은 개인의 학력·학벌중시 성향을 묻는 5개의 관련 문항에 대한 응

답치의 평균값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문항들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척도를 가지므로, 변수값이 클수록 학벌주의 인식이 강함을 뜻한다.  

한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등을 투입하였다. 이 가운데 친구 관계, 교사 관계, 부모 관계 변인은 다문항 척도로 

1) 실제로 월평균 가계소득 변인의 경우, 자연로그로 변환하기 전에는 편포도가 6.133이었으나, 자

연로그로 변환한 후 -2.860으로 나타나, 분포의 형태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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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다. 그리하여 각각 해당 변인을 대변하는 2~4개의 문항들에 대해 ‘전혀 그렇

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평균내어 모형에 투입

하였다. 따라서 변수값이 클수록 관계가 좋음을 뜻한다.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변인

은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중졸, 고졸, 초대졸(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로 측정된 것을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개인수준 변인의 마지막인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은 흔히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이 문제가 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능력 간의 간극이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가늠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이 변인은 ‘부모

님의 공부에 대한 기대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

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따

라서 변수값이 클수록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능력 간에 많은 괴리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수준에서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가 아

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학업 

스트레스
진로인식 

미흡
학벌주의 

인식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신뢰도
(Cronbach's α) .840 .740 .783 .850 .711 .616

<표 2>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준의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여기에서 각 지역의 단

위는 KYPS 데이터에서 구(區)나 시(市)단위로 코딩된 거주지 변인을 의미한다. 층화

다단계집락추출된 표본의 특성을 반영하고, 선행연구 검토결과 드러난 지역규모나 지

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요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 지역수준 변인들

로는 지역규모, 지역평균 소득수준, 지역평균 어머니학력, 그리고 지역평균 부모 직업

지위가 포함되었다. 지역규모는 관련 선행연구들이 대도시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여, 대도시를 준거집단으로 중소

도시, 읍면지역을 각각 더미변수로 설정해 사용하였다. 지역평균 소득수준, 지역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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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학력,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는 각 개인이 응답한 값을 지역수준에서 평균내

어 사용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치를 제시한 것

이다. 

변인명 전체 남학생 여학생

개인수준

성별(여학생=1) .49(  .50) - -

계열(인문계=1) .79(  .41) .78(  .42) .80(  .40)

가계소득(natural log) 5.72(  .45) 5.73(  .47) 5.71(  .44)

어머니 학력 12.21( 2.48) 12.36( 2.44) 12.05( 2.51)

부모 직업지위 41.12(13.04) 41.16(13.36) 41.08(12.72)

학교성적 59.58(23.86) 58.90(24.29) 60.28(23.41)

진로인식 미흡 2.69(  .98) 2.71(  .97) 2.68(  .98)

학벌주의 인식 3.82(  .68) 3.83(  .71) 3.81(  .66)

친구와의 관계 4.20(  .65) 4.23(  .65) 4.18(  .65)

교사와의 관계 3.26(  .72) 3.28(  .70) 3.24(  .73)

부모와의 관계 3.53(  .76) 3.48(  .74) 3.59(  .77)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16.23( 1.40) 16.38( 1.47) 16.08( 1.32)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3.03( 1.02) 3.05( 1.03) 3.01( 1.01)

지역수준

지역규모(중소도시) .44(  .50) .47(  .50) .37(  .49)

지역규모(읍면지역) .09(  .29) .07(  .26) .06(  .24)

지역평균 소득수준 5.63(  .29) 5.65(  .28) 5.64(  .28)

지역평균 어머니학력 12.16( 1.37) 12.22( 1.41) 12.24( 1.17)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 39.50( 6.28) 39.50( 5.66) 40.03( 6.20)

사례수 2,385명(133개 지역) 1,216명(109개 지역) 1,169명(100개 지역)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3> 투입변인의 기술통계량(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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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지역의 2수준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구명해보고자 하였다. KYPS 데이터는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을 사용하

여 지역-학교의 순서로 층화표집되었으며, 학업 스트레스는 해당 학생이 재학중인 학

교의 풍토나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영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개인

이 집단에 내재되어 있고(nested), 그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

자가 설정하는 가설과 자료는 위계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 경우 만일 연구자가 단층

적인 통계모형을 사용하면, 자료의 위계적 구조로 인해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타당성

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강상진, 1995). 그러므로 분석의 단위를 고려한 추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처럼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다층모형이 

적합하다(Raudenbush and Bryk, 2002). 

물론 본 연구의 경우, 표집 특성을 고려하면 학생-학교의 2수준 다층모형을 설정하

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KYPS데이터에는 학교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

아 학생-학교의 다층모형 설정이 어렵다. 그렇지만 선행연구결과들이 지목하는 거주지 

규모나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거주지를 상위수준의 분석단위

로 설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지역의 2수준 분석모형

을 사용하기로 한다. 아래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층모형의 식이 제시되어 있다. 

1수준 모형 : Yij = β0j + β1jX1ij + … + βqjXqij + rij (βnj, q=0, … , N)

2수준 모형 : β0j = γ00 + γq1W1j + γq2W2j + … + γqsqWsqj + uqj

β1j = γ10

   …

βQj = γQ0 (Ws, s=1, …, Sq)

여기에서 1수준과 2수준에 투입되는 변수들은 모두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중심점 

교정(grand-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다층모형분석에는 HLM6.01 프로

그램이 사용되었다.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99 -

Ⅳ. 결과 및 해석

1. 전체 학생에 대한 분석결과

개괄적인 수준에서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해보기 위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기초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학업 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07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분산에서 지역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에 해당됨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

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 차이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

성보다는 개인차에 의해 결정됨을 뜻한다. 그러나 약 7.6%의 분산이 존재하며 그 분

산에 대한 통계검증결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지역수준에서 이 같은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후의 분석이 진행되었다. 먼저 기본배경변인들이 투입된 모형Ⅰ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승호 ․정은주(1999), 김정겸(1987), 송순(2000)등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여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더 취약함을 의미한

다. 한편 계열별로는 예측한 바와 같이 전문계 고교생에 비해 일반인문계 고교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에 비해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으며, 명문대 진

학을 둘러싼 경쟁도 보다 치열하게 경험하고, 학교 내에서 내신경쟁에 대한 부담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외에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을 포착하

기 위해 투입한 소득, 모의 학력, 부의 직업 등은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Ⅱ단계 모형에 추가된 학교성적, 진로인식수준, 학벌주의 인식은 모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학교성적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선행연

구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이유에 관해서는 김명자 외(2002)

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 단지 고통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취감을 맛보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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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Ⅱ단계 모형에서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진로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학벌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학업 스트레스도 높게 인지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이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학생

들은 보다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가 전적

으로 개인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 수준에서 교육풍토 및 제

도와도 일정부분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호는 학벌주의 변인의 효과에

서도 감지된다. 즉 높은 학력과 학벌을 획득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을 추가한 모형Ⅲ의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등이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변인이 투입되면서 개인수준 

분산의 설명력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27.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Ⅲ단

계 모형에서 투입된 변인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교사․부모와 긍정적

이고 풍부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가 지나쳐 그것이 자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경우에는 

학업 스트레스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밀착된 관계는 

학업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기대와 관심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심화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수준 변인들이 투입된 모형Ⅳ에서는 지역규모와 지역평균 부모 직

업지위가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도시를 준거로 했을 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학생들이 모두 부적(negative)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중 중소도

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이전 연구(장영애, 2006)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대도시지역 학생들이 여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좀 더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도시 학생들이 사교육환경에 노출될 확률도 더 

높고, 또 학생 간의 경쟁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한편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평균 학업 스트레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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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은 사회경제적배경에 따른 거주지분화와 그에 

따른 교육열,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

하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위직·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의 경우, 부모들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교육열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

녀들의 평균 학력수준도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적을 둘러싼 경쟁도 더 치

열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보다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상의 분석결과가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기초모형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절편(전체평균) 16.1498 *** 16.1493 *** 16.1670 *** 16.1704 *** 16.1815 ***

개인수준

성별(여학생) .8107
(.2029)

*** .8946
(.1859)

*** .9747
(.1694)

*** .9343
(.1714)

***

계열(인문계) 2.2674
(.2381)

*** 1.6735
(.2263)

*** 1.5268
(.2046)

*** 1.5319
(.2040)

***

가계소득 .0589
(.2043)

.0804
(.1913)

-.0063
(.1849)

.0128
(.1938)

어머니학력 .0391
(.0377)

.0189
(.0368)

.0080
(.0343)

.0033
(.0354)

부모 직업지위 .0034
(.0074)

.0033
(.0072)

.0092
(.1236)

.0010
(.0070)

학교성적 -.0137
(.0037)

*** -.0098
(.0033)

** -.0098
(.0033)

**

진로인식미흡 .4251
(.1041)

*** .1971
(.0994)

* .1991
(.0990)

*

학벌주의 인식 1.5347
(.1366)

*** 1.2939
(.1216)

*** 1.2876
(.1222)

***

친구와의 관계 .0092
(.1236)

-.0039
(.1218)

교사와의 관계 -.4728
(.1259)

*** -.4732
(.1257)

***

부모와의 관계 -.4357
(.1261)

** 1.2378
(.0860)

***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0045
(.0580)

-.0098
(.0576)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1.2327
(.0872)

*** 1.2378
(.0860)

***

<표 4>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전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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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모형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지역수준

지역규모(중소도시) -.4377
(.2331)

~

지역규모(읍면지역) -.1454
(.3099)

지역평균 소득수준 -.8365
(.6002)

지역평균 어머니학력 .0590
(.1298)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 .0429
(.0251)

~

분산

개인간 변량(σ2) 14.5277 13.5300 12.3569 10.5270 10.5384

지역간 변량(τ00) 1.1924 1.1152 .8870 .8768 .8216

전체 15.7201 14.6452 13.2439 11.4038 11.3600

집단내 상관(ICC) .0758 .0761 .0669 .0768 .0723

누적설명분산(R
2
)

개인수준 .0687 .1494 .2754 .2746

지역수준 .0647 .2561 .2647 .3110

전체 .0684 .1575 .2746 .2774

(  )안은 표준오차임.                                          ~p<.10, *p<.05, **p<.01, ***p<.001

2. 남학생 및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 영향요인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우선 기초모형에 대한 분

석결과, 총분산 가운데 2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학생 약 4.8%, 여학생 약 

11.7%로서, 남 ․여학생 모두 스트레스는 거의 대부분 개인수준 변인에 의해 결정되지

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역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남 ․여 모두 

2수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인투입을 통해 주어진 분산의 

설명력을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순차적

으로 변인을 투입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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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학생의 경우, 전체학생과 마찬가지로 계열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파악되

어 일반계고 남학생들이 전문계고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인식미흡과 학벌주의의 효과도 검증되었는데, 특이한 점

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난 학업성적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 물론 성적효과의 추정치는 부적(negative)방향을 보이고 있어, 성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변인의 효과는 전체 학생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교사

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를 더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

담감은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도시에 비해 중

소도시 학생들이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지위가 높은 

학부모들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평균 학업 스트레스 수준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는 여러모로 남학생과 상이한 점이 관찰되어 상당히 

흥미롭다. 우선 계열에서는 여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

에 비해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에서는 부적효과

가 관찰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의 경우, 전체 학생의 경우에는 추정치의 크

기가 거의 0에 근사하며 통계적 유의미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

는 추정치의 절대수치가 커지고 정적(positive)경향성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반대로 부적 방향을 보이고,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

로 유의미하게 도출되고 있다. 즉, 여학생은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

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이다. 

상술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정적효과를 보인 

남학생과 부적효과를 보인 여학생의 결과가 상쇄되어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

럼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연유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성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짐작

해볼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이 여학생보다 더 클 

개연성이 있으며, 따라서 고소득 부모를 둔 남학생은 자신 역시 부모만큼의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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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

운 경우, 자신이 대를 이어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반드시 공부를 잘

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부(富)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타개해나갈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진로인식에 대한 변인에서도 일정부분 반영된다. 앞서 남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진로인식수준의 효과는 매우 미미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즉, 자신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가 여학생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여학생들은 학교성적 그 자체와 교사들과의 관계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다른 요인보다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자체에 대해 더 영향을 받고, 

또 교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가정 내 사회자본인 부모-자녀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변인으로 검증되었

고,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대한 부담감 역시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지역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도 관찰되어, 전체학생과 남학

생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지역규모의 효과는 여학생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기초모형 분석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지역 간 

학업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차이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투입

한 변인들로는 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표본에서 나타난 지역변인의 효과는 주로 남학생들을 매개로 표출된 것이며, 여학

생에게는 그 영향력이 다소 미미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학생의 지역 간 학업 스

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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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여학생

기초모형 연구모형 기초모형 연구모형

절편(전체평균) 15.6941 *** 15.7309 *** 16.5892 *** 16.6598 ***

개인수준

계열(인문계)
1.4179

(.2893)
*** 1.6239

(.2688)
***

가계소득
.3138

(.2760)

-.4692

(.2670)
~

어머니학력
.0062

(.0527)

.0239

(.0445)

부모 직업지위
-.0038

(.0110)

.0004

(.0090)

학교성적
-.0015

(.0053)

-.0203

(.0037)
***

진로인식미흡
.3900

(.1458)
** .0140

(.1016)

학벌주의 인식
1.3803

(.1844)
*** 1.2300

(.1440)
***

친구와의 관계
-.1617

(.1973)

.1810

(.1557)

교사와의 관계
-.4405

(.1757)
* -.4935

(.1742)
**

부모와의 관계
-.4925

(.1858)
** -.3633

(.1611)
*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0331

(.0802)

.0363

(.0789)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1.3417

(.1246)
*** 1.0877

(.0970)
***

<표 5>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남학생 및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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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여학생

기초모형 연구모형 기초모형 연구모형

지역수준

지역규모(중소도시)
-.5621

(.2660)
~ -.4315

(.3462)

지역규모(읍면지역)
-.3324

(.4236)

-.0813

(.4189)

지역평균 소득수준
-.5320

(.9727)

-.5105

(.8746)

지역평균 어머니학력
.0510

(.1570)

.0641

(.2378)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
.0447

(.0338)

.0242

(.0316)

분산

개인간 변량(σ
2
) 16.4771 12.1300 12.1754 8.7345

지역간 변량(τ00) .8227 .4865 1.6085 1.3562

전체 17.2998 12.6165 13.7839 10.0907

집단내 상관(ICC) .0476 .0386 .1167 .1344

누적설명분산(R
2
)

개인수준 .2638 .2826

지역수준 .4087 .1569

전체 .2707 .2679

(  )안은 표준오차임.                                           ~p<.10, *p<.05, **p<.01, ***p<.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견지되어오던 심리학적 접근에 보다 거시적인 사회학적 접근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를 조망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고등학생들은 학벌중시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할수록 학업 스트레스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질적 분석을 시도한 김명자 외(2002)의 연구결과가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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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도 뒷받침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인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연계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현하지 못한 채 명확한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그만큼 사면초가

의 상황에서 중첩된 부담감을 느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형성된 왜

곡된 사회풍토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단지 개개인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 탐색에 소홀했

던 탓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상술한 결과는 다양한 특기와 적성

을 인정하기보다는, ‘학력’만을 중시해 온 우리사회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옳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력스트레스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보다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풍토나 교육방식에 의해서도 적

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장영애(2006), 박영신 외(1998) 등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소

도시 및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 학생들이 보다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지위가 높은 고위 전문직 학부모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체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열이 강한 도시지역 학생들

이 학업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이들 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좀 더 관심과 배려가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학업 스트레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양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

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는 전체표본과 남학생,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모두 학업 

스트레스와 대단히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학교에서 타

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사회자본을 보유한 학생일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끼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문경숙, 2006; 이진숙, 

2002; 홍상욱․엄경순․배옥현, 200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절한 기대와 신뢰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학생의 능력을 초과하는 지나친 

기대와 관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이는 과도한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녀의 학업적 성공과 가정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들의 지나친 성취

압력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개연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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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Campbell(1994)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그 시간마저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결국 부모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은 성취압력으로 작용하며, 자녀의 학

습에 대한 과잉관심으로 이어져, 자녀로 하여금 주체성과 자율성을 상실케 하여 도리

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김명자 

외, 2002). 

한편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능력과의 간극이 자녀의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가족공동운명체적 특성과도 관련지어 논의해볼 수 있다. 자녀의 성적이 

곧 성공을 의미하고, 그 성공이 가족 전체의 성공과 동일시되는 한국사회에서(김경근, 

2004), 부모의 기대와 본인의 능력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 학생들은 자신이 부모의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생과 가족전체의 성

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연유로 학업 스

트레스도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징후들을 드러내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

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풍토와 교육방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즉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달리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적성과 소

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기

회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들 역시 자녀가 비단 ‘공부’가 아

니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

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는 물론, 부모-자녀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에서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측이 긴밀히 연계하여 진학지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진로지도’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기회구조를 통해 모두가 승자

가 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변모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학생들의 정

신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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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terminants of Perceived Academic Stress as 
Experienced by High School Students

Hwang, Yeo-Jung*

Using a sample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experienced by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multilevel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are more 

likely to be under stress if they are female, academically incompetent, and 

belong to general high schools rather than vocational ones. Moreover, students 

who are either highly motivated by or influenced by credentialism, and lack 

information about their own future careers tend to be more anxious about their 

studies than those who do not. This means that, in Korean society, where 

credentialism prevails, adolescents have a high degree of stress because they are 

forced to improve their academic abilities without any concomitant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aptitudes or to receive career guidance. In addition, the finding 

that male students experienced greater academic stress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when their family income is higher reflects both a patriarchal climate 

and also reflects the gender‐role differences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in Korean society. Moreover, the results which indicate that students 

experienced greater academic stress when they lack social capital means that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students who are isolated from their families, 

friends, and school teachers. 

*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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